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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understand the essentials of rearing conflict experience by three shift nurses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Methods: The design was a qualitative research of phenomenology. Participants were 7 shift nurses work-
ing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who were rearing young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individually through in-depth 
interview on their life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Eighteen themes were drawn from 256 meaningful experiences and these themes were integrated to six theme 
clusters. The most influencing themes were ‘Regret that I cannot satisfy even the slightest wish’, ‘Fail to care for 
kids’, and ‘Mutual feeling to care giver between appreciation and inconvenience’. Other themes were as follows: 
‘Body and mind are broken’, ‘The need for a three-shift system to support nurses who are rearing children’, ‘Doing 
my best for work and child rearing’. Conclusion: The nature of three-shift nurses working in advanced hospital and 
caring kids is explained as ‘lives with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24-hour care center for 3-shift nurses to keep working while rearing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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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2010년(47.8%)과 2013년

(48.8%)보다 더 증가하였다[1].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

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추

구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게 되고, 

또 자녀를 갖게 된 후에는 어머니로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

하게 되므로 삼중고를 경험한다[2].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거보다 훨

씬 더 높아졌고, 양육환경이나 양육에 관련된 정보가 다양해지

고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머니들

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으로 양육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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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증가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간호사직에서 다른 직종

의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 교

대근무와 관련이 있다[3]. 또한, 동일 직종 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 간호사(96.0%)가 초등학교 여교사(76.9%), 

여성 약사(63.8%), 여성 공무원(43.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1]. 

한편,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는 감각적 경험과 운동 활동을 통

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자율성과 독립심이 발달함으로써 주변 환

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학습을 시도하는데, 위험에 대한 경

험이나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역

할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킨다[4].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양

육은 자녀수에 따라 어려움 정도가 달라진다. 일 연구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외동이를 둔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5].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14조[6]의 실시를 강화하면서 직장어

린이집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7] 불규칙한 근무시간인 사람과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은 아이를 돌볼 양육시설을 찾기 어려

워[8] 양육 스트레스, 죄책감을 느끼며,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9]. 특히 3교대 근무 간호사는 새벽 

6시 출근 혹은 밤 11시 퇴근과 같은 근무시간의 특성상 어린이

집 운영 시간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움을 느낀다. 결혼, 임신, 출

산, 자녀 양육 등은 정상적인 삶이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직을 고려하게 된다[10]. 

한편 3교대 간호사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몇몇 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다[4,11,12]. 그러나 취업모 연구는 간호사가 1명이

고 자녀수도 1명인 연구이거나, 참여자의 자녀가 아동기와 청

소년기였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3교대 간호사의 

양육 경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3교대 간호사의 

자녀 양육 체험연구는 ‘첫 임신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분

만할 때는 어떠셨나요?’와 같이 임신과 분만에 중점을 두었고, 

연구결과는 ‘일하면서 아기와의 대화로 태교를 대신함’, ‘엄마 

때문에 태아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 ‘내 몸에서 아기의 존재

를 느낌’, ‘임신에 밤 근무로 고통스러움’ 등으로[11] 출산 후 양

육보다는 출산 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

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둘 이

상의 어린 자녀를 둔 간호사를 대상으로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

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상급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들의 양육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여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3교대 간호사가 어린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경험한 체험의 구조와 의미를 총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궁극적으로 3교

대 간호사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초자료로 유

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설계이다. 콜레지[13]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로서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의 양육을 병행하면서 겪은 갈등 경험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콜레지 방법은 개인의 속성

보다는 연구참여자 전체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

어내는데 초점을 둔다[14]. 본 연구에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

면서 겪는 갈등 경험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중심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면

담 당시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간호사이다. 대상자 선정

은 자녀 양육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14]. 연구대상자 선정기

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3교대 근무 간호사

로서,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부부가 맞벌이 근무를 

하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녹음과 필사 사실을 알고 참

여에 동의한 자이다. 임상경력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병원 근무 후 업무의 숙련도가 몸에 익혀진 간호사로 2명 이상

의 자녀를 출산하는 기간을 고려하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양육 경험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낮 근

무 간호사와 2교대 근무 간호사, 남자 간호사, 선천성 질환이나 

37주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또 초등학

생은 혼자서 등하교를 하므로 학령 전 어린이의 양육과는 관점

이 달라 초등자녀만 있는 간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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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는 편의추출을 하였다. 동료 간

호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

자는 1명을 먼저 면담한 자료를 가져오면 함께 모여 분석을 하

고 다음 참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더 할지를 논의하였다. 1주 후

에 2명의 연구자가 각각 1명씩을 면담한 후 다시 분석하는 방식

으로 면담-분석-면담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한 사람당 1회씩 면담을 하였으

며 추가면담이 필요한 경우 2회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 

1인과 참여자 1인으로 1:1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 신

뢰 관계를 형성하여 심층면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

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

이 보장되므로 편안하게 말하도록 안내하였다. 면담 동안 녹음

이 이뤄짐을 설명하고,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소정의 감사 

물품을 제공할 것임을 미리 알렸다. 매번 면담을 마친 후 녹음

내용은 필사하고, 연구단계별 추진 일정표에 따라 매주 1회 공

동 연구자들과 함께 선행연구 분석,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도

출, 결과논의 및 해석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 면담 후 

필사한 내용 중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면담

을 하였다. 면담자료의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료가 포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의 추가 모집

을 중단하였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의 

자녀 양육갈등 경험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 질문과 

부가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였으며, 1회 면담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렸다. 

 주 질문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

를 돌본 경험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이다. 

 부가 질문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자녀를 돌보는 분과 관계는 어떠한

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였

다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

이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다

면 이야기해주세요”이다.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질문

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참여자도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

려하였으며, 종결단계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방법 중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

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하는 콜레지 방법[13]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전반적인 느낌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3교대 간호사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느

낌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후 녹음해 온 내용을 여러 차

례에 걸쳐 들으면서 대상자의 진술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

였으며, 진행 과정 시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어 참여자들의 경

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두 번째 단계는 3교대 간호사의 양육 현상을 포함하는 유의

미한 진술과 구절을 구별하였다. 참여자들 간의 반복적으로 진

술되는 내용, 강조되는 내용, 연구자들이 판단하기에 연구참여

자의 돌봄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밑줄을 그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형성단계로 3교대 간호사의 양육 경험

의 중요 진술들을 읽고 논의하면서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

였다. 

네 번째 단계는 위의 세 단계의 작업을 한 차례 더 반복하면

서 모든 참여자의 공통 주제와 양육경험의 의미들을 ‘주제 묶

음(clusters of themes)’으로 정리하였다. 의미들을 통해 주어

진 것을 토대로 그들과 더불어 주어지는 주제들을 파악하였고 

주제와 주제가 도출된 인터뷰 내용을 전지에 붙여 분류하고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보면서 더 적절한 주제로 

수정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양육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는 3교대 간호사의 양육 경험에 대한 포괄적

인 기술을 연구주제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진술로 

바꾸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근무

하는 병원 내 회의실 혹은 세미나실에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주제 묶음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올바르게 기술되었는지 등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죄의식 유무

를 가지고 오래 논의를 하였고, 한 개인의 경험보다는 나머지 

참여자의 경험이 죄의식을 항상 느낀다고 하여 연구결과에 반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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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대학

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였으

며, 질적 연구 워크숍에 1회 이상 참여하여 면담기법과 질적자

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훈련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자 준비를 하였다. 연구책임자는 질적간호연구학회의 평생회

원으로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왔다.

또한, 연구의 질을 검증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1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감사가능성, 중

립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14]. 첫째,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들

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였다.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

(credibility)을 위해서 콜레지[13]가 제시하는 분석방법과 전

략을 따랐으며, 총 7단계를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참여

자 2와 참여자 3과 면담하여 주제와 소주제를 함께 읽으면서 참

여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제

를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자

료를 연구자들이 다시 읽고 중요한 의미를 모아 이름 짓기를 하

였고, 원자료를 읽으면서 다시 그 주제가 맞는지를 살피는 순

환적인 검토를 수차례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3교대 간호사의 양육갈등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나오

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포화시켰다. 참여자 한 사람을 면담한 

후 면담내용을 바로 필사하여 연구자들이 그 진술을 충분히 공

유하여 다음 참여자의 면담을 할 때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경험

들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감사 가능성의 확립을 위해 연구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참여자에 대한 접근, 연구참여자 선정방법, 자료수

집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연구자들끼리 공유하였다. 연구자의 

분석이나 해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결과가 중립적으로 편견이 없음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최

대한 반영하고자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동시에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과 적합성, 일관성을 

확립하였기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수행 전에 연구계

획서에 대한 순천향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NO.: 1040875-201709-SB-041)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

자와 직접 만나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제목, 연구목적

과 절차를 서면으로 제시하며 충분히 설명하여 자의적으로 동

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

였다. 동의내용에는 면담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후 

자료는 폐기될 것 등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는 면담 진행 중 언

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하였다.

연 구 결 과

총 7명의 3교대 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면담 당시 평균 연령

은 36.3세로 최저 32세에서 최고 39세이었다. 임상 근무경력은 

평균 13.0년이고 최저 10년 최고 16년이었다. 참여자의 배우자 

연령은 평균 39.4세(33~45세)이고, 참여자는 모두 두 명의 어

린 자녀가 있었다. 자녀 연령은 평균 3.8세이었으며 참여자 2명

은 6세 이하의 어린 자녀 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아기 돌보미의 평균 연령은 60.8세(도우미 포함) 

외부도우미를 제외하면 평균 64.4세로 노부모님이 돌보고 있

었다. 7명의 참여자 중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기 돌보미는 

3명이었다(Table 1).

콜레지[13]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

적인 의미를 지니는 6개의 주제 모음으로 통합되었다(Table 2). 

주제모음 1. 아이의 소소한 바람조차 채워줄 수 없는 안타

까움

참여자들은 교대근무로 인해 아이의 바람을 채워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일상과 어긋나 

버리는 교대근무 생활로 인해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낮 근무 때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과 아이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 안

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1) 아이의 일상과 어긋난 생활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라는 불규칙적 생활 리듬 속에서 아

이들과 규칙적인 활동을 같이할 수 없었고 다음 날 새벽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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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Subjects Spouse Children Surrogate care giver 

Age
(year)

Work experience
(year)

Age
(year)

Age
(year)

Sex
Age

(year)
Relationship with 

subject
Living together

1 39 16 41 6
3

Boy 
Girl

68 Mother-in-law Yes

2 37 15 45 7
4
1

Girl
Girl
Girl

68 Mother-in-law Yes

3 39 16 43 5
4

Boy
Girl

62 Babysitter No

4 32 10 34 5
1

Boy
Boy

42 Babysitter No

5 35 10 33 4
1

Boy
Girl

58 Mother-in-law No

6 35 11 38 6
4

Boy
Girl

55 Mother No

7 37 13 42 9
6
4

Boy
Girl
Girl

73 Mother-in-law Yes

Table 2. Process of Themes, Theme Clusters from Significant Statements of Rearing Experiences among 3 Shift Nurses

Theme clusters Themes

Regret that can not satisfy even 
the slightest wish

․ A life that is different from a child's daily life
․ A life that irritates and regrets children
․ Three meals a day, even if you give up the nutrition
․ A mother who can not bear the pain of a child

Fail to care of two kids ․ Difficulty in caring for two different children
․ Difficulty in forming attachment with children
․ I can not cope with a child who is looking for a mother with a long neck

Mutual feeling to care giver between 
appreciation and inconvenience 

․ Life always confronts with family
․ I am sick of a family who is responsible for child care alone
․ The person who cares for the baby is inconvenient but necessary

Body and mind be broken ․ A resting place for resting alone
․ Body that is so hard and crumpled
․ Work and parenting difficult and depressing

The need for a 3 shift system of support 
for nurses

․ A desire for care that relieves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 Thanks for the helping hand
․ Need for child care support suitable for 3 shift work

Do our best to balance work and parenting ․ As a professional nurse, work even during mealtime 
․ Struggle to fulfill mother's role

위해 일찍 자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챙기면서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훌쩍 지나버

리는 엄마의 시간과 엄마와의 놀이와 대화를 기다리는 아이의 

시간은 늘 어긋나버렸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에 엄마의 근무시간을 항상 질문하였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참여자들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저녁 근무 출근을 한 후 애들이 유치원에서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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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오면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요

즘은 “나 잘 때 밤에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싫어”라고 말해

요. 애들이랑 규칙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문화센터도 

보낼 수 없어요. 내가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애들도 불규

칙적으로 되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어주거나 공

부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낮 근무를 마치고 5시 정도 퇴근하면 아이들 씻기면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무

조건 목욕만 시키고 나오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참여자 2).

밤에 항상 물어봐요. “엄마~오늘 출근해요?”, “내일은 

누가 와요?”, “엄마는 몇 시에 올 거야?” 하는데, 억장이 무

너지죠. “엄마 밤사이 환자 돌보고 일찍 올게, 눈 뜨면 있을 

거야” 라고 답하죠. 쉬는 날 나는 오랜만에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죠(참여자 3).

2) 아이들에게 짜증낸 후 후회함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 특히, 밤 근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으로 더욱 힘들어하며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모

습을 보였고 이런 자신에 대해 후회하면서 미안해하고 착한 엄

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이트 끝나고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면 신경이 살아

있어서, 아이들 소리에 더 예민해져서 “조용히 해. 이 방

에 들어오지 마”하고 짜증을 많이 내요. 잠은 들지 못해도 

누워 있죠(참여자 3).

교대근무가 힘들어요. 밤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밤 근

무 때 진짜 아이들에게 짜증 많이 내요. 나이트 출근하는

데 신랑이 모임이 있다고 하면 짜증스러운 말투가 나오

고. 뛰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

르고 회초리를 들게 되더라고요. 데이나 쉬는 날 같은 경

우에는 밤 근무 때와는 극과 극이죠. 그때는 정말 착한 엄

마처럼 변해요, 하하(참여자 2).

낮 근무 전날 저녁 먹을 때부터 출근에 대한 극도의 스

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안 혼

낼 것도 막 혼내고 이유 없이 화풀이 대상이 애들이 되죠. 

막 혼내고 잠들면 미안해지죠(참여자 1).

3) 영양은 포기한 세끼 챙기기

참여자들은 바쁜 3교대 근무로 자녀의 먹거리를 챙기지 못

하여 염려하고 있었다. 겨우 세끼만 챙기는 아기 돌보미와 밥을 

먹지 않고 울다 잠든 아이를 보며 속상해하였다. 퇴근 후 피곤

한 상태에서 아기 돌보미를 위한 반찬과 아이들 반찬을 따로 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었고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공

급의 꿈은 포기하였다.

퇴근 후 피곤해도 식사준비는 해야 하고.. 아이들 반찬 같

은 경우 한 명이면 대충해서 먹겠는데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고... 힘들 때는 이유식도 그냥 사서 먹였어요(참여자 2).

밥을 먹일 때 영양까지 바라기는 어렵지요. 물에 그냥 

밥 말아 먹이고, 누룽지 끓여 먹이고, 저는 아이들에게 피

곤하고 힘들어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이는데 어머님은 

대충 먹여요(참여자 5).

할머니가 데려온 날은 애가 울면서 그냥 자요. 제가 밤 

11시에 퇴근하고 와서 억지로 깨워서 간단하게 먹이고 함

께 자요. 저녁 근무할 때마다 그런 생활을 하니까 아이의 

키가 크지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 1).

4) 아이의 아픔도 함께 할 수 없음

참여자들은 병원 근무 중에는 아이의 아픔을 전달받지 못하

는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 병원 특성상 근무 도중에 조퇴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아기 돌

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지낸다. 

갑자기 아플 때도 저는 어찌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일하

다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꾹 참고 퇴근 시간까지 기

다리고. 다음날까지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한테 

맡기고(참여자 1).

고열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낸 상황에서 아이 열이 내

렸는지 중간에 알고 싶지만 아예 못하죠. 심지어 정신없

이 바쁜 날에는 아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요. 어린이집에는 제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깐 아빠

에게 연락하라고 메모를 남겨 놓죠(참여자 7).

주제모음 2. 두 자녀 돌봄의 실패

참여자들은 한 명을 돌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제한된 시간

이라 병원에서 충분한 인력보충이 되어 정시에 퇴근만 할 수 있

다면 다른 한 명의 아이도 좀 더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출퇴근 전후조차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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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다른 두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몸은 하나인데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둘이라 너무 힘들고, 기질도 너무 달라 더 버거워하였다. 첫째 

아이를 돌보다 체력이 다 떨어지면 둘째 아이 돌봄은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봐주고, 둘째도 와라 해야 하는데.. 공부를 봐주더

라도 첫째에서 끝나는 거예요. 둘째가 지금 한창 글씨를 

쓰려고 하거든요.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아!! 

잘했다.” 그러면서 같이 해보자 해야 하는데.. 둘째에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시간이, 설거지하

면 8시 넘고, 첫째 봐주다 보면 30분이 지나고, 일기 쓰고, 

알림장 봐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일 보러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둘째는 옆에 와서 언니랑 엄마가 하는 걸 보거

든요. 그 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하. 그걸 알면서도 “00아 너도 앉아” 그래야 하는데 차

마 제가 그 말을 못 했어요(참가자 2).

큰아이는 편식이 심해서 어린이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밥만 먹어요. 야채는 전혀 안 먹고, 고기

만 좋아해요. 둘째는 혼자서 먹겠다고 고집부리고, 던지

고 울고, 큰애는 몸이 약해서 누워 있는 편이고, 둘째는 활

동적이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요. 둘이 성격이 너무

(강조) 달라서 책을 각각 읽어주기도 힘들어요(참여자 5).

2) 자녀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근무로 인해 모유 수유를 일찍 포기

하였고 또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겼다고 

괴로워하였다. 엄마 품이 간절한 아이들에게 함께 하지 못해 미

안해하였다.

첫아이는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고, 어린이집을 1~2주 보냈는데, 아이가 아파서 포

기했어요. 9개월 정도에 어린이집을 다시 시도했는데, 아

이가 울고 분리불안도 심해서 다시 포기했어요(참여자 1).

둘째는 떼를 많이 써요. 고집도 세고, 빨대도 제가 꽂아

서 주면 안 먹어요. 잘 때는 제 배 위에서 자야 하고... 엄마

가 없으면 찾아다녀요. 둘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린이집에서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선생님 무릎에 누

워서 한참을 뒹굴다가 잠이 든다고 하니까, 둘째에게 미

안한 마음이 들어요(참여자 4).

3) 미어캣처럼 엄마 찾는 아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처지 

참여자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과잉행동을 하거나 덜렁거리

는 모습을 보면 교대근무를 하는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불안

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아침 8시까지 자는 아이들이 제가 낮 근무를 

나가는 것을 알고 5시에 일어나서 무섭다고 막 뛰어나와

요. 계속 자도 된다고 말하면 “나 눈 떴을 때 엄마 있어? 나 

잘 때 엄마 있어?” 하면서 계속 확인해요. 또 이브닝 때는 

내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못 자요. 늦게 자는 애들이 제가 

나이트 출근할 때 저녁 8시되었는데 재워 달라고 해요. 엄

마가 매번 있다 없다 하니까, 엄마의 교대근무 때문에 아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

아이의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을 버릴 수

가 없어요. 집에 있는 엄마들에 비해 못한다는 생각은 없

는데,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주제모음 3. 아기 돌보미에 대한 고마움과 불편함의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매일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친정어머니나 시어

머니와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출퇴근의 현실 속에 고마운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힘든 교대근무와 자녀 양육의 무게를 홀

로 감당하려니 양육만 도움 줄 뿐 자녀교육에는 한발 떨어져 있

는 아기 돌보미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서운함도 갖고 있었다.

1) 늘 가족과 부딪히는 삶

참여자들은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가족이나 돌보미의 눈치

를 보거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러한 

갈등으로 늘 가족과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머님과 하루하루 안 부딪치는 날이 없지. 얇은 옷 꺼

내 놨다고, 어떤 때는 두꺼운 옷 꺼냈다고... 늘 잔소리하

죠. 에휴(한숨)... 배에 바람 들어가는데... 속옷 제대로 입

히지 않았다고... 저보고 말 안 듣고, 고집 세다고 해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생활 하나하나가 그래요. 밥 먹

일 때 접시에 주든 다른 그릇에 주든 뭐 그렇게 중요하다

고 잔소리하고, 국 없이 마른 밥만 먹인다고 잔소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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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찌개라도 끓여 놓

으면 좋은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트 때가 제일 예민해요. 그 때가 제일 속상한 마음이 커요. 

“내가 딸이었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트 

근무 끝나고 아침 9시 넘어서 와서 자면, 알람을 맞춰 놓는

다고 하더라도 못 듣고 잘 때가 있어요. 언젠가 오후 3시에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점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졸려도 꼭 알람을 맞

춰 두고 일어나서 점심을 함께 먹는 거죠. 갈수록 힘들어

요(참가자 2).

2) 혼자 책임지는 것 같아 가족에게 서운함

참여자들은 힘든 교대근무와 더불어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

제까지 홀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교육의 문제에 있어 두어 걸음 

물러서 있는 가족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의 돌봄에 구멍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며 가족이나 돌보미에게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거든요. 저보다는 남

편이 저녁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많아요. 남편이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하지 않아요. 책을 조금씩 

읽어주면서 오늘 어땠는지 얘기 나누고 자고 싶은데 지속

성이 없죠(참가자 7).

이번 주도 몇 일째 열나서 어린이집에 해열제 보내고 

부탁했어요. 일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죠. 열이 계속 나

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돌볼지 걱정도 되고, 어머

님이 집에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치원 끝

나면 어머님이 애를 빨리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래도 6시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속상해요(참가자 5).

3) 아기 돌보미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존재

참여자들은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가족이나 돌봐주는 분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불편해도 자녀를 돌봐주기 때문에 늘 고맙

고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님 표정만 봐도 ‘아~지금 기분이 안좋으시구나’ 아

이들을 돌보니까 고맙지만 불편한 건 계속 있죠. 어렵죠, 

어머님의 방식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

으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것대로 그냥 두고, 그래서 어머

님과 지금까지 무난하게 지낸 것 같기도 해요(참가자 2).

남편과 제가 새벽 5시 40분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맙죠. 6년 정도 일을 봐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어머

님 눈치를 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올 사람도 없고, 

주말에 해줄 사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참여자 3).

주제모음 4. 몸과 마음이 부서짐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 후 또다시 집으로 

출근하여 아이 양육과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본인 몸

이 으스러지는데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이것

이 가끔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우울로 다가왔다.

1) 쉴 수 있는 시간과 나만의 안식처가 필요함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와 가사, 양육을 병행하면서 늘 피곤

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쉴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이 어려서 혼자 쉴 시간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아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쉼터가 되

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잠깐의 안식을 느끼고 있었다. 

주말에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아이와 남편이 집

에 있어서 바로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해요(참여자 5). 

퇴근해서 젖병 삶고, 분유 먹이고, 씻기는 것을 다 했어

요. 신랑은 회사가 멀리 있어서 퇴근하면 9시, 10시 되니

까요... 자다가 한두 번은 꼭 깨서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또 어머님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계속 눈치를 주니 쉴 수도 없고...(참여자 1). 

지금 생각은 저 혼자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혼자 있

고 싶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퇴근하고 아무 생각도 하

지 않고 누워 있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봤으면 좋

겠어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진

짜 가벼워지고 편안해요. ‘여기가 안식처구나’ 그런 느낌 

하하. 왜냐면 딱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편해요(웃음)(참여

자 2).

2) 으스러지는 몸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와 가사, 양육을 병행하면서 오는 신

체적 피로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을 챙기지 못

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또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본인의 

잠을 줄여가며 살면서 자신의 몸이 다 녹아버릴 것만 같은 불안

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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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은 늘 뒷전인데 죄책감은 늘 있고. 이것도 저것

도 아니지요... 가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생각

을 해요. 계속 물을 붓지만 차지는 않고, 나는 힘들고, 힘들

게 노력했는데 독은 비어 있고, 빈 독을 보면 죄책감이 들

고... 제 몸이 녹는지도 모르고 일해요. 잠자는 것을 포기

하면서 몸이 녹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몸이 녹는 

것처럼 힘들지만 참고 일하는 거죠. 몸이 상하는 것도 모

르고, 불나방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몸이 힘들고, 재만 

남을 것 같아요. 흐흐(허탈한 웃음)(참여자 3).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은 내 몸이 으스러진다는 

것... 교대근무로 매 해마다 진짜 독감, 폐렴이 계속 걸려

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퇴근하고 와서 애들 반찬 만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재우고, 정리하면 10시 

넘어요. 다음날 또 낮 근무하면 몸은 맨 날 천근만근이고. 

나이트 때도 잠을 다 포기하고(참여자 1). 

낮 근무자는 밤에 자고 나면 다음 날 피로가 풀리는데, 

3교대 근무는 자더라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자는 게 자

는 것 같지 않고. 나이트 근무스케줄이 끝나고 데 이 근무

가 돌아오더라도 밤에 잠을 자지 않았던 패턴이 남아있어

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있죠. 자다 깨다 하는 경

우도 많고. 3교대는 하지 않아야 해요. 사람을 지치게 해

요. 밤 근무 끝나면 축 쳐져요(참여자 2).

3) 감당하기 힘들고 우울함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와 가사, 양육을 병행하는 힘든 상황

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묻어두고 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사소한 갈

등상황 때에도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그 

상황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를 유발시

키고 양육갈등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어머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다운돼요. 하아(한숨). 표현

을 안 하고 제 마음속에 쌓이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강조). 힘들어도 혼자 삭히는 시간이 많아요. 주말부

부라 남편이 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

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생각해요. 친구도 내 맘 깊숙한 곳까지, 속상한 

것은 모르니까 혼자 삭히게 되더라고요. 가슴속에 묻어두

거나 잊으려고 해요(참여자 2).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저녁 8시에만 와도 좋

을 것 같아요. 남편 직장이 멀고 일이 많아요. 새벽에 근무

를 나가는 날이면 아이들과 저는 9시에 자요. 남편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자요. 같이 있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하죠. 

저는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 게 좋은데. 휴~(한숨)(참여

자 3). 

주제모음 5. 3교대 간호사에 적합한 양육 지원체계의 

절실함

참여자들은 양육에 대한 지원이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3교

대 근무와 양육 모두를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둔 간

호사들이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병

원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참여자들은 24시간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긴 하지만 

3교대 간호사에게 맞는 적합한 돌봄 지원책을 절실하게 요구

하였다.

1) 어려움을 덜어주는 배려에 대한 목마름

3교대 간호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개

선하려는 배려와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 간

호사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간호사

의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키우

는 엄마이자 간호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직장의 조직문화나 직

장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3교대 간호사의 양육 상황을 고

려해주기를 바라는 갈증이 있었다. 

팀장님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배려 해주길 원해요. 

애가 아프다 해도. 밤에 열났다고 해도. 마음 편하게 “그래 

가봐라” 하질 않아요. 끝까지 잡아 두죠. 팀장님은 내가 애 

둘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바득바득 키우는데, 낮 

근무 끝나면 먹고 가자고 해요. 나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밥을 먹으면서 체할 것 같았어요(참여자 1). 

직장어린이집이 저녁 근무시간인 밤 11시까지는 돌봐

주지만 더는 못 봐준대요. 시간 연장이 어려운가 봐요. 정

규로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봐주고, 토요일 오전에 봐

주는 게 다르지요(참여자 4). 

상근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더

라고요. 간호부에서는 채용조건이 있으니 아무리 제가 원

해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원하니까요. 

외래는 아예 안 되고(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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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돕는 손길의 고마움

3교대 근무 간호사로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 그들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

었다. 

신랑이 출장을 가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할 경우, 목사

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멀어도 이사를 나

오지 못하겠더라고요(참여자 7). 

제 여동생이 유치원 교사인데, 시간 될 때 동생이 집에

서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놀아주면서 잘 돌봐 줘요. 자기 

일하기도 바쁠 텐데 시간 내서 조카들을 돌봐주니까 정말 

고마워요(참여자 4). 

솔직히 제 근무시간을 맞춰주려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애들 돌봐주시니까 직장 다니는데 마음

이 더 편해요(참여자 2).

3) 3교대 근무에 적합한 지원책이 절실함

3교대 근무 동안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24시간 운

영하는 보육시설이 근무하는 병원 내에 필요하며, 밤 근무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요구하였다. 3교대 근무의 어려움

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정근무나 유연근무제를 희망

하였다.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이 병원 

내에 있었으면 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병원 내에 보육시설이 생긴다 해도 나이트 때 봐주지 

않으면 어차피 도움이 안 되지요. 내가 나이트 때는 집에

서 누가 봐야 하니까요. 3교대 근무 내내 봐줄 수 있으면 

해요(참여자 1). 

제 친구는 다른 병원에서 나이트만 해요. 일주일에 3~4

일, 한 달에 보름 정도 일하고, 쉬는 날이 많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근무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아이

들도 안정된다고 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조

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침, 저녁, 밤 고정근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4).

주제모음 6.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함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로 인한 정서적 육체적 힘든 상황에

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자들의 건

강을 챙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

하고 있었다. 간호사직과 아이들의 행복을 참여자들의 힘듦보

다 우선하였다.

1) 간호전문인으로서 업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함

참여자들은 간호사 업무를 다하기 위해 법정 휴식시간을 가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식당에 가지 못한 채 5분 안에 간단하게 먹

은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빠른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만약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법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연장근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간호

전문인으로서 자신을 대신할 인력이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지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하면서 힘들어도 

간호사는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밥을 먹지 않고 제시간

에 일을 잘 끝내려고 해요. 저녁 근무도 밥을 먹지 않고 일

해야 그나마 제시간에 마쳐요. 지난달은 한 달 식비가 

4,000원 나갔더라고요(참가자 5). 

2) 엄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몸부림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3교대 근무 후 엄마로서 

해주어야 하지만 해줄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아이

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다. 밤 

근무 후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힘을 내

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아 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나 자전거 

타러 가긴 해요. 저는 밤 근무라 피곤해서 갈 수 없다고 말

해도 애들이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움직여요. 하(한숨)(참여자 2). 

나이트 근무가 제일 힘들지만 내가 잠만 포기하면 아이

를 돌볼 수 있어요. 내가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오후

에 마중 가서 데려오고, 밥 먹이고, 재우고, 출근할 수 있으

니까요(참여자 1). 

연말에 팀장님과 상의해서 내년에는 나이트 고정근무

를 부탁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도 양육도 

잘하는 것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많이 상한다고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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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녀 양

육을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양육갈등 경험을 현상학적 연

구방법으로 밝히었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양육갈등의 구조를 확인하고 서술함으로써,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자녀 양육갈등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갈등은 내적 ․ 외적으로 경험한다는 

연구결과[12]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양육을 하면서 갈

등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3교대 간호사의 자

녀 양육갈등 경험에 대한 본질을 콜레지[13]의 연구방법의 절

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256개의 의미로부터 18개의 주제

와 6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교대 

간호사의 양육갈등 경험에 대한 6개의 주제 모음에 대해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면서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은 아이의 소소한 바람조차 채워줄 수 없

는 안타까움이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소소

한 바람조차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엄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가 모두 공통으로 가장 크게 공감한 주제이다. 아이

가 아파도 출근해야 할 때, 퇴근 후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아이

를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 증상이 보일 때는 잘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경

험하였다. 이는 근무로 몸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자녀의 성

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문제는 '엄마의 도리를 다하지 못

해 죄스러움'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11] 비슷하였다. 양육 죄

책감은 간호사 자신의 모성본능이나 어머니가 양육에 양질의 

투자를 할 것을 기대하는 문화로부터 발생[16]하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또한 많을수록 양육 죄책감이 크게 나타난 점은 아직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8]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두 번째 주제 모음은 돌봄의 어려움이었다. 참여자들은 교대

근무로 인하여 자녀의 일상생활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로 인하여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더 부담을 경험하였다. 

이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7,18]. 참여자들은 직장인으로 어머니 역할

을 하는 이중역할과 3교대의 환경에서 양육 어려움을 진술하

였다. 이는 3교대 근무 간호사가 다른 근무형태의 간호사들보

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19] 

반영한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은 고마움과 불편함의 양가감정이었다. 참

여자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기 돌보미로 도와주고 

있어 고맙기도 했지만 불편하기도 한 양면성을 담아 두고 갈등

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가장 신뢰

하고 도움이 되는 지지체계가 부모님이어도 갈등이 있으며

[17],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세대 간의 양육방법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8,20].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

신의 삶을 지탱할 이유도 되지만,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고, 양육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다[9].

네 번째 주제 모음은 몸과 마음이 부서짐이었다.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라는 인식을 보여준

다.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주된 양육을 감당해야

만 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3교대 근무 간호사

들이 힘든 교대 업무와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인식개선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16]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또 참여

자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아픈 아이의 상태를 

궁금해 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쉴 틈 없이 바쁜 간호사의 업

무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는 업무와 상관관계

가 있고, 동료지지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달라진다는 결과

[8]와 일치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은 3교대 간호사에 적합한 양육지원체

계의 절심함이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병원 시스템과 부서 내

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배려를 받지 못하였고 육아

휴직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

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즉 

Kim과 Chang [20]의 연구에서와 같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

불어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애증을 느끼고[11], 자신들을 대신하여 아이의 양

육에 힘쓰고 있는 아기 돌보미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21]. 또

한 참여자들은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기혼간호사의 육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2]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3교대 근무 간호사의 특수성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들의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

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3교대 근무로 맞출 수 없는 등 ․ 하원의 

시간문제와 귀가한 자녀의 식사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족들이 대부분 도와주고 있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 교회목사

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3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자녀

를 돌봐줄 위탁 시설이 필요하나 그 해결책을 직장이나 사회가 

아닌 가족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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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근무 간호사와 같은 특수한 근무환경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

하다[11].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 모음은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해 최

선을 다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엄마의 책임

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 끊임없는 노

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가 직장보육시설 등 가까운 곳에

서 보육 받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갈

등을 적게 경험한다는[3] 측면을 고려할 때 3교대 근무 간호사

에게는 주말에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의 보육

시설의 마련과 직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이 이뤄질 때 3교대 근무 간호사는 보육시설의 시간에 맞춰 퇴

근을 하지 못하여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벗어나 환자간호에 몰

두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3교대 간호사의 목소

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이

직률이 높고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간호요구도가 높은 상급종

합병원의 근무자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밀착 돌봄이 필요한 6

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3교대 간호사의 양육갈등 경험의 특

이성을 제시한 점에서 직장여성의 양육 경험을 다룬 기존의 현

상학적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3교대 간호사의 양육 시 강

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직에 대한 갈등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절실함이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

된 3교대 간호사의 양육 갈등 경험에 대한 6개의 주제모음은 

‘아이의 소소한 바람조차 채워줄 수 없는 안타까움’, ‘두 자녀 

돌봄의 실패’, ‘아기 돌보미에 대한 고마움과 불편함의 양가감

정’, ‘몸과 마음이 부서짐’, ‘3교대 간호사에 적합한 양육 지원

체계의 절실함’,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함’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3교대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

운 환경 속에서 사소한 갈등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참여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양육갈등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

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양육에 대한 갈등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관리자와 정부는 3교대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

한 지원 및 3교대간호사를 위한 어린이집을 마련해줄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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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men who are working have big stress from the period of having a baby to rearing children. 
Rearing stress has increased stress of shift working women than day working women.

￭ What this paper adds?
Three-shift working nurses at advanced general hospital experience ‘regret that I cannot satisfy even 
the slightest wish’. This regret is the most influencing theme. It causes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in common. This 3-shift working system make it hard for nurses to care for their children. 
Especially, 3-shift nurses with more than two kids have different experiences in conflict between 
working and rearing childr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t support system for rearing children is not fit or available for 
three-shift working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olicy for 3-shift nurses so that they 
can keep working without worrying about their children.




